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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의 휘는 達源이요 字는 子容이며 아버지의 휘는 順

門인데 議政府舍人을 지내고 領議政에追贈됐으며 어머

니는 申氏로 平山의 望族이다 司憲府監察을 지낸 永錫

의 따님이며 前朝의 名將 崇謙의 후손이다. 아들 넷을

낳았는데 公이 그 仲子다.

公은 弘治 甲寅(1494)年 二月에 태어났다. 일찍 아버지

를 여의고 학문에 힘을 솟았는데 母夫人께서 친히 가르

쳐서 길을 열어주었고 밖에있는 스승에게는 배우려고 나

가지 아니했다. 聰明과 智慧가 남보다 뛰어나서 글을 한

번 눈에 스치기만하면 문득 외웠고 다시는 잊지 아니했

다. 15세에 庭試에 합격하니 聲價①가 애연(   然)하였다.

자라서는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선생을 스승으로

섬겨서 강습에 잠심하고 義理의 학문을 깊이 연구했다.

正德丁丑(1517)年에 별시(別試)②에 乙科로 合格하여 처

음 承文院에 배치되어 임시직인 權知正字에 임명되었다

가 선발되어 예문관 검열이 됐다. 얼마 뒤 홍문관 부수

찬으로 발탁되었고 이어서 이조좌랑을 옮겼다. 公은 중

국말에 밝고 또한 자문지(咨門紙)를 잘 사필(寫筆)하였

으므로 항상 승문원의 직책을 띠고있었다. 얼마 뒤 일이

잘못되어 파직을 당했다가 壬午(1522)年에 기용되어 예

조좌랑이 되고 곧 승진해서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이

된 뒤 질정관(質正官)③으로 京師에 갔다.

公은 중화의 언어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통역의 혀를

빌리지 아니하고도 대화를 잘 했다. 용모가 단정하고 청

수하며 거지(擧止)가 자세하고 아담하며, 항상 太學에서

공부할 때 관중의 모든 선비들이 公을 사랑하여 표상으

로 삼아 연연하여 놓으려고 하지 아니했다.

뒤에 조공(朝貢)④으로 인해 중국 갔다가 돌아오는 인

편에 중국 사신들은 반드시 공의 안부를 물었고, 어떤 이

는 정다운 글을 써서 부치고 또 路資까지 주기도했다. 계

미년에 開城府都事에 임명되었다가 종친부전부(宗親府

典簿)로 옮기고 이어서 직강이 됐다. 또 질정관이 되어

경사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공조정랑에 임명되었고 이어

서 예조와 충훈부(忠勳府)의 경력으로 자리를 옮겼다.

戊子(1528)年에 어머니 상고를 당해 사직했다가 복을

마친 뒤 훈련원부정에 복직됐다. 그때 공의 형과 일문의

종족들이 서로 이어가면서 전조(銓曹)로 들어갔으므로

오래도록 승진하지 못하다가 辛卯年에 성균관의 사성이

됐고 이어서 장악원정과 군기시정을 지냈다.

승문원의 판교로 승진했으나 문득 친혐(親嫌)⑤ 때문

에 장악원정으로 옮겼는데 관사에 연루되어 파직됐다.

甲午年(1534)에 복직되어 장악원정이 됐고 이어서 右通

禮로 승진했으며 이듬해 左通禮로 승진했다. 乙未(1535)

年 11月 22日 갑자기 병에 감염되어 일어나지 못했으니

수가 마흔 하고도 둘이다. 이듬해 2月에 通津의 약산현

(藥山峴)에 장사 지냈다. 아들이 귀하게 됨으로 인하여

吏曹參判겸 同知經筵事 弘文館提學에 추증되었다.

公은 효제(孝悌)에 독실하고 친구들과는 믿음과 의리

가 있어 그들의 궁핍함을 도움을 베풀어서 기회에 미치

지 못하는 것같이 했다. 정신이 맑아 기예(技藝)를 쉽게

깨쳐서 통하지 못하는 곳이 없었으니 모든 무리에서 뛰

어난 것이다. 己卯(1518)年이래 당도(當途)⑥者에게 미

움을 사서 하료(下僚)에게 승진의 기회를 빼았겨 그 쌓

아온 능력을 뜻대로 펴지 못했으므로 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애석해하지 아니한 이 없었다. 천성이 담소(淡

素)⑦하여 분화(芬華)함을 좋아하지 아니했고 금서우흥

(琴書寓興) 네 개의 큰 글자를 중국 조정에서 얻어와서

는 堂에 걸어 두고 꽃을 심고 대나무를 키우며 왼쪽에

그림과 오른쪽에 글씨를 걸어두고 그 가운데서 소오(嘯

傲)⑧하면서 스스로 즐겼다.

▶ 수찬공 묘소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약산) ▶ 수찬공 신도비

九世祖 贈吏曹判書 行通禮院左通禮 修撰公 諱 達源 神道碑銘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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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이 이조참판 윤희인(尹希仁)의 딸에게 장가들어 4男1

女를 낳으니 맏아들 鎭은 지금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있고 다음 는 지금 김제군수(金堤郡守)로 있으며 다음

銓은 지금 全州府尹으로 있는데 맑은 재주와 깨끗한 모습

이 諸父의 풍채를 가지고 있다. 기이한 정치로 포상을 받

아 가선계(嘉善階)에 승진했고, 다음 수( )는 지금 南平

현감으로 있다. 딸은 종실인 황양정 수린(黃壤正 壽 )에

게 출가했다. 府尹이 모부인을 전주의 관사로 마지해서

봉양하고 항상 명절이나 좋은 때가 되면 모든 자식들이

다 모여 잔을 올리면서 上壽를 축하하니 잠불(簪 )⑨과

생정(牲鼎)⑩의 봉양과 자손의 번성함은 세상에서 견주어

볼 사람이 드물었다.

公이 비록 일찍 죽었으나 능히 身後⑪의 영화를 누려서

높은 벼슬과 높은 계급의 증직을 받아 그 총이(寵異)⑫함

이 극에 달하니 하늘의 보시함을 진실로 없다하지 못할

것이다. 내 일찍 西學⑬의 유생들에게 과제를 명할 때 公

이 매관제자(每冠諸子)라는 제목의 글을 지었는데 또한

그 말과 모양이 옥같이 윤택하였으니 다만 재주만 華然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조정에서 벼슬하게 되자 특별히 젊

은 벗으로 허락하여 莫逆⑭하게 되었는데 그가 죽었으니

깊이 하늘이 그에게 나이를 빌려서 그 그릇을 가득 채울

벼슬을 주지 못함을 탄식할 따름이다. 府尹이 世舊의 좋

은 관계로 나를 홀로 후하게 대접하여 이제 그가 스스로

지은 行狀을 가지고 와서 묘도의 銘을 청하였다. 명하기

를 靑松의 沈씨는 사람과 지명이 더 번성할 수 없다.

태임(太姙)과 태사(太 ) 같은 국모가 이어져 나왔으

니 국가의 경사로다.

그릇은 형산의 박옥(璞玉)을 않았으나 독에 감추어 두

고 팔기에 인색했네.

자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만 창성하게 했네.

당당한 大尹이 희망과 믿음으로 시대를 맑혔구나.

네 마리의 鳳이 날개를 펄럭이니 이것이 바로 백미

(白眉)⑮라오.

은혜 이루어져 벼슬이 추증되었으니 끝내 그 갚음을

받음일세.

하늘이 반드시 그 덕을 취할 터이니 착한 드림은 유구

히 전해가리.

내 公의 무덤에 銘을 함은 영원한 세상에 썩지 아니하

게 함이라네.

대제학 소세양 글 지음 (大提學 蘇世讓 撰)

* 註(풀이)

① 성가(聲價) : 명성과 값. 즉, 이 세상에 남긴 업

적의 좋은 평가

② 별시(別試) : 과거제도의 하나. 조선조에서 시행

하는 과거에는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적인 과거

인 式年試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增廣試와 관

채용하기 위한 別試가 있다.

③ 질정관(質正官) : 두 나라가 국교를 하는 과정에

서 생기는 오해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파견하

는 관리 질정관은 대부분 正使와 동행함

④ 조공(朝貢) : 제후국에서 천자의 나라에 신하로

복종하고 그 보답으로 바치는 예물.

⑤ 친혐(親嫌) : 친분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의혹

⑥ 당도(當途) : 要路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조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나 黨派

⑦ 담소(淡素) : 맑고 깨끗함

⑧ 소오(嘯傲) : 자연과 더불어 즐기면서 세상일에

는 관심을 두지 아니함.

⑨ 잠불(簪 ) : 잠은 비녀, 불은 갓끈. 남자로서 비

녀와 좋은 갓끈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고

급관리의 신분 밖에 없으므로 전하여 고급관원.

⑩ 생정(牲鼎) : 제사를 지낼 때 소와 양을 한 마리

씩 통으로 쓰는 집. 고관이나 부귀의 집.

따라서 부귀.

⑪ 신후(身後) : 죽은 뒤

⑫ 총이(寵異) : 임금한테서 특별한 사랑을 받거나

특별한 대우를 받음

⑬ 서학(西學) : 서울에 있던 사부학당 중의 하나인

서부학당. 지금의 공립대학과 같음.

⑭ 막역(莫逆) : 서로의 뜻을 이해 때문에 거스르지

못하는 사이 친절한 친구.

⑮ 백미(白眉) : 뛰어난 사람. 마씨 7형제 중 백미가

가장 뛰어났다는 데서 유래 <다음호에 계속>

丁卯(1627)년에 호구(胡寇)⑩가 침범하니 엄명으로 전

직을 회복시키고 호위장을 겸하여 강화도에 가 있다가 돌

아와서 내섬시(內贍寺)⑪의 제조(提調)⑫를 겸했다가 원주

목사로 나가서 두어달만에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났으나

병이 나서 그만두고 돌아왔다. 

처음 목능(穆陵)⑬을 다 다듬어 놓았는데 지관들이 장

지가 좋지 않다고 하여 말이 많았고 사관(祠官)⑭들도 또

한 매양 장마 때 능을 싼 돌들이 틈이 생기고 물이 솟는

다 하여 공이 늘 듣고 근심하다가 마침내 영능고사(英陵

故事)를 들어 상소하고 좋은 날을 가려 능역을 고쳐서 조

야에 이의가 없게되었다. 이에 능소에 물기가 없어졌다고

아뢰니 변론하는 이들이 공이 공연하게 능침을 보수하느

라고 공력을 허비하였다고 헐뜯었으나 왕께서 살펴보시

고 별일이 아니라서 마침내 윤허하지 않았으나 공이 스스

로 죄받을 것을 간청함에 왕이 좋게 대답하고 말았다.

공이 원주목사 때부터 신병과 해수로써 이미 3년째 병

이 더해져서 차도가 없으니 늘 조정이나 집에서 잘못된

일들을 듣고 문득 종일토록 한숨을 뿜으며 내가 병이 들

어서 흉중에 막힌 염려를 돌릴수가 없다고 오직 우국 일

념으로 스스로 견디지 못하니 이 어찌 한 장벽이 아니겠

는가. 壬申년 4월 초이틀 병이 새로워져서 드디어 뒷일을

여러 동생들에게 부탁할 때 가족들이 주위를 에워싸니 공

이 말리면서 죽고 사는 것은 常理인데 어찌 슬퍼한다고

되느냐 46세에 생을 마치니 염습을 하고자 옷상자를 열

어보자 오직 저고리 두 벌 뿐이었다.

친구들이 함께 수의를 입히고 염을 마치니 이에 보는

이들이 더욱 공의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조정에서 부음을

듣자 부의와 장례의 절차를 예절대로 하였다. 이해 당일

에 유사가 제물을 갖추어 원주 검단리(劒壇里)에 장사 지

냈다. 부인은 완산 이씨이니 정랑 유청(幼淸)의 딸이다. 1

男1女를 낳았으나 다 일찍 죽었고 막내 동생 熙世의 아들

추(樞)로 후사를 이었다.

公의 자질과 성품이 믿음직하고 곧아서 행의가 독실하

였다. 둘째 형은 癸丑(1613)년 옥사때 죽고 맏형도 옥사

에 연좌되어 귀양갔으니 일문이 이어 죽고 망하니 공이

그 외로운 가족들을 거두어서 가사를 경영하며 능히 그

심력을 다 하였었다. 어머니께서 南中에서 별세하니 공이

슬프고 지치면서 예를 이루고 싸락죽으로 상을 마쳤다.

능창군(綾昌君)의 유폐사망 때 친척들은 두렵고 핍박당해

감히 문상도 못했는데 공이 몸소 나아가 염하고 묻어주니

장능(章陵)⑮이 그 신의에 감동해서 울고 부르짖었다.

재물은 우습게 여기며 급한 사람의 액난(厄亂)을 보살

펴 주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환란에서 구해주고도 스스

로 덕으로 여기지 않으니 중흥 이후로 자신이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위로는 聖明을 더욱 분발시키고 스스로 떨쳐

일을 감당하였고 의론은 남의 헐뜯음을 피하지 않았다.

권력과 부귀를 누리면서도 남들이 감히 못할 말을 서

슴없이 다 하게 되니 마침내 화복과 영욕으로써 그 뜻을

굽히지 않았으므로 서로 좋아하지 않는 자는 더욱 헐뜯고

씹었으나 알 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더욱 추

모하고 애석하게 여겼다. 아, 이것은 가히 명할만하니

銘에 이르기를,

沈氏는 靑松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높은 훈업을 실었네.

왕후의 가문에 역시 명신이 있었으며 당당한 대사헌으로

녹훈을 명성에 배합하지 않았고 어진 후손이 이어져서 식

견이 큰 그릇으로 통했네.

癸亥(1623)年의 거사는 인륜의 기강을 바로 세웠고 公이

일곡(日 )⒃을 부호(扶護)⒔했으니 팔도가 거울같이 맑아

졌네.

공훈을 책봉할 때 선렬 같은 광채 있고 어찌 원훈이 아닐

소냐.

공의 친척 주밀했네. 일이 생겨 말하기 어려울 때 모든

사람 다 머뭇거려도 공의 의분과 바른말은 나라 위해 몸

바쳤네.

쓰일 만한 말을 하고도 몸은 망가지고 죄에 얽혔네.

이것이 어찌 병통인가. 나를 아는 이 하늘뿐일세.

교활한 자는 피해버리나 군자는 이렇게 한다네.

오직 그는 스스로 믿으니 꺾이듯 하나 마침내 뜻을 펴네.

어찌하여 수고(壽考)를 누리지 못하는고.

우리 왕국을 돕고자 하는데 시를 쓰고 크게 슬퍼하니 이

것을 비석에 새기도다.

대제학 장유 지음(大提學 張維 撰)

* 註(풀이)

⑩ 호구(胡寇) : 오랑캐의 도적, 즉호국의 병사.

⑪ 내섬시(內贍寺) : 궁내에서 쓰는 음식 및 의복과 외부

와 야인에게 내리는 음식물과 포목등을 관리하는 관아.

⑫ 제조(提調) : 큰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임명되어 그

관아의 일을 지휘 총괄하던 從1·2品의 관원.

1품이 될 때는 도제조 3품이 될 때는 부제조라함.

⑬ 목릉(穆陵) : 동구릉에 있는 宣祖릉.

⑭ 사관(祠官) : 제사 일을 맡아보는 관리.

⑮ 장릉(章陵) : 인조의 생부로서 추존으로 元宗이 된

분과 인헌왕후의 릉.

⒃ 일곡(日 ) : 태양 바퀴, 여기서는 조정을 비유하였음.

⒔ 부호(扶護) : 붙들어 돕고 보호함.           <끝>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 증 자헌대부의정부좌참찬겸 지의금부사오위도총
부도총관 행 가의대부공조참판겸 오위도총부부총관청운군 증시 충숙 심공
휘명세 신도비명 병서 下
(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 贈 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 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
行嘉義大夫工曹參判兼 五衛都摠府副摠管 靑雲君 贈諡 忠肅 沈公 諱命世神道碑銘 竝序)

功 臣 編 靖社功臣 1等·寧社原從功臣 1等·振武原從功臣 1等

堤川.丹陽 宗會

宗會 任員改善

會長: 璘澤.    副會長: 鍾燮. 萬福. 

監事: 棋燮.    總務: 泳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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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서로 죽을 입장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서로 깊이

알어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羊叔子가 사람을 독살

하지 않으란 것을 아는 것이다.

미수 허목(眉 許穆)이 이질을 앓아 온갖 약을 다 써보

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병은 김

석주(金錫胄)가아니면 고치지 못한다. 그러니 가서 처방

을 물어보도록 하여라.”아들이 대답하기를, “흉인(凶人)

이 어찌 좋은 약을 말해주겠습니까?”라 하였다. 허목이

다그치자 어쩔 수 없이 가서 물었다. 김석주는 약을 처방

하기를, “당비상(唐砒 비상에는 독성이 있음) 3전(●)을

소주에 타서 복용케 하오.”라 하니 허목의 아들이 부친에

게 고하여 말하기를, “이러하니 물어보지 않으려 했던 것

아닙니까”허목이 말하기를, “빨리 조제해 오너라. 네가

무얼 안다고 그러느냐!”라 하고 누차 재촉하니 아들은 부

득이 비상의 양을 절반을 줄여서 바쳤다. 병이 과연 낳았

다. 다시 김석주를 만나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김석주는,

“쯧쯧, 어찌하여 그랬는가? 처방에 마취 복용했더라면 뒷

걱정이 없는데 이제 재발하면 고칠 수 없다.”

허목은 과연 이질로 죽고 말았다.

조정의 모임에서 김석주가 재상 윤지완(尹趾完)을 보

고 말하기를, “공은 3년 안에 틀림없이 폐질을 얻게 될 것

이오, 어찌 빨리 치료하지 않소?”

윤이 대답하기를, “병도 없는데 약을 복용하는 일을 나

는 하지 않소.”한 해 뒤 윤이 밤에 잠을 자다가 몸을 뒤

척이는데 문득 다리 하나가 떨어졌다. 청성에게 급히 알

리니 청성이 답하기를, “내가 병나지 않았을 때 치료하라

고 했거늘 돌아보지도 않더니만 이렇게 병이 들고서야 나

라고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겠소?”라 하였다. 윤이 일찍

이 말하기를, “내가 일본에 사신 갔을 때에 바다 한가운

데 닻을 내리고는 배에 사사로이 인삼을 가지고 온 자는

목을 베겠다고 했더니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인삼 보따리가

바다를 뒤덮었다. 말 한마디로 엄청난 재화를 버리게 되

었으니 내 몸이 이와 같이 된 것은 이 일의 보답이 아니

겠는가!”라 하였다.

일찍이 윤지완이 중국의 유명한 점쟁이에게 점을 쳤는

데 점쟁이는 아무 말 없이 無足可觀 이라는 네 글자만 써

주었다. 공이 당시 명망이 높아 그 점쟁이를 無知한 것으

로 치부했다. 후에 풍증으로 한 다리를 잃고는 더욱 크게

현달해지니 무족가관의 설이 딱 맞았다.

심용(沈鏞)은 젊은 시절부터 기생집에서 잘 놀았는데

그러다 한 기녀를 좋아하게 되었다. 하루는 그녀의 집에

서 자고 있는데 기녀의 서방인 액정예(掖庭隷)가 문을 열

고 들어왔다.

심용은 화로를 들어 그의 머리에다 내치고는 기녀를

데리고 가니 바람처럼 빨랐다. 심에게는 본디 빼어난 힘

이 있었다. 그 뒤 수십 년이 흘러 심용은 여러 고을 원을

역임하면서 노년으로 접어들었다. 한번은 산으로 봄놀이

를 나갔는데 한 거지가 앞으로 와 구걸을 하였다. 그 자

는 누더기 옷에 일그러진 벙거지를 썼는데 옷은 튿어져

팔다리가 다 보이고, 짚신은 밑창이 떨어졌으며, 얼굴은

전체가 오그라져 눈은 콩알만하고 입술은 말아져 코를 향

하였으니 영락없는 귀신의 형상이었다. 심용이 그렇게 된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젊은날 기생을 데리고 있었

는데 밤에 방에 들어가다가 어떤 자가 화로로 내려쳐 이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 자와 기녀는 간 데를 모르고, 모든

걸 잃어 궁패(窮敗)하게 되니 이 몸뚱아리만 예전 함께

놀던 자의 집에 빌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걸하

게된 까닭입니다.”

심용은 술과 음식을 후하게 주었다. 돌아옴에 미쳐 자

기를 따르게 하였다. 첩에 집에 이르러 거지를 이끌어 함

께 내실로 들어가려 하니 거지가 피하며 사양하였다. 심

용이, “괜찮으니라.”하고 그 첩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 자

를 알겠느냐?”하니 첩은, “모르겠사옵니다.”라 하였다. 거

지에게 묻기를, “네가 이 여자를 알겠느냐?”고 하니 거지

도“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 모르는 게 당연하다. 내 이제 말해 주리라. 그 날 너

에게 화로를 씌운 것은 나요, 저가 그 기녀이니라. 내가 너

의 기녀를 빼앗아 아들딸을 낳고, 기녀 또한 호의호식한

지 이제 몇십 년이 되었건만 너는 이 모양에 이르렀으니

오늘의 만남은 하늘이 지시한 것이니 하늘의 지시한 바를

사람이 어찌 어기리오! 기녀를 네게 돌려주마.”

심용이 이렇게 말하니 거지는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첩 또한 놀라 울기를 그치지 않으니 심은, “왜 우느

냐? 집과 물건·옷가지는 다 너의 것이요, 애들만 내가

데려갈 것이다. 어미를 끊는 일은 없을 것이니 때 때로

보도록 하여라.”라 말하고는 소매를 털고 떠났다.

▶ 이 글은 1829∼30년 사이 심노숭이 전라도 扶安에

8개월 여 유배되어 있을 때에 찬술된 自著實記 聞見外篇

에 실린 것이다. (中略) 

「聞見內·外篇」은 정치인·문인들의 일화를 모아놓은

견문잡록(내편은 당대인물, 외편은 이전 시기 인물에 대

한 것이다)으로 약 300화 정도가 수록되어있다. 심용과

심노숭은 같은 청송심씨로 郊舍도 둘 다 파주에 있었고,

심노숭의 증조모 해주 최씨는 심용의 외종이었던 점등 서

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以下 略)    <다음호에 계속>

망국 망조의 한을 담은 시심 上

인류의 역사는 국가이든 개인이

든 부침의 계속으로 흥망성쇠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변화하

는 과정 속에서 자업자득의 인위

일 수도 있고 당시 사회변천의 대

세일 수도 있으며 운명이라는 천

운(天運)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렇게 변화는 거듭되고 있으며 그

때마다 비극은 되풀이되어왔다.

새로 일어나 성공한 세력 쪽에서는 만세를 외치고 춤을

추며 잔을 높이 들어 축제를 벌이고 망국의 군주나 신하

는 한을 품고 죽음을 당하거나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다.

세월은 흘러 흔적은 없어도 때로는 회고의 시를 통해

한신(恨臣)들이 읊은 절시(絶詩)는 당시의 애절한 상황을

재현케 하여 가슴을 저미게 한다.

한 권의 사필(史筆)보다 한 줄의 시가 더욱 정감을 불

러일으키고 정곡을 찌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백제가 망한 것은 1400여 년 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

그러나 회고시를 통해서 새삼 당시로 되돌아가보자. 조선

조 때 어우동(於于同)은 해동시선(海東詩選)에 <부여회고

>라는 시로 조상(弔喪)을 하였다. 어우동 앞에 펼쳐지는

부여, 부소산을 올라도 보고 백마강에 배를 띄워도 본다.

산수는 그림 같고 평화롭기만 하다. 이렇게 천년 세월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흘렀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흐르고

있을 묵묵한 강산을 바라보니 백제 멸망의 모습이 더욱

처연할 뿐이다.

나당 연합군에게 서울이 함락되자 백마강가 벼랑에서

궁녀들이 꽃처럼 몸을 던졌다 하여 이름지어진 낙화암의

애절한 사연을 그냥 넘겨 보내기엔 너무 가슴이 아팠다.

白馬臺空經幾歲 애절타 백마대는 몇 세월이며

(백마대공경기세)

落花岩立過多時 낙화암 슬픈 사연 언제이련가

(낙화암입과다시)

靑山若下會緘默 청산은 어찌하여 말이 없다냐

(청산약하회함묵)

千古興亡閔可知 천고의 흥망성쇠 어찌 알거나.

(천고흥망민가지)

당시 도성이 함락되자 신라의 태종 무열왕은 당군의

소정방과 함께 의자왕과 왕자를 계하에 부복시켜 놓고 행

주(行酒)를 시작했다. 어제까지 만백성의 존귀하던 몸이

이들에게 두손으로 술을 따라 올리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이런 역사를 간직한 부여를 지나는 길손들이

차마 발길을 그냥 돌리지 못하고 많은 시편을 남기니 조

선시대 김진(金 )은 <백마강을 건너며>라는 시에서

辭陽 盡大江平 강 위에 해는 지고 물결만 잔잔

(사양검진대강평)

千古興亡一笛橫 가냘픈 피리 소리 애를 끊누나

(천고흥망일적횡)

閒載滿船秋色去 가을의 좋은 풍경 배에 싣고서

(한재만선추색거)

濟王宮北弔孤城 한 서린 제왕궁터 조상 하려오.

(제왕궁북조고성)

라는 조상의 시를 남겼다.

백제를 멸망시킨 통일신라도 천운은 어쩔 수 없어 역사

는 다시 바뀌게 되었다. 왕건은 고구려 옛 땅을 회복하려

는 웅지와 기상을 품고 고려를 이룩했다. 그러나 500여 년

사직도 더는 어쩌지 못하고 이성계에 의해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국가나 개인도 망할 때는 온갖 수모와 비참한 광경을

보게 마련이요, 특히 왕족과 비빈처첩들이 당하는 통분은

그렇다 해도 절의(節義)를 지키다 원귀가 되는 한신(恨

臣)의 모습은 차마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다. 특

히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충절과 단심(丹心)의 시

는 독자로 하여금 숙연함을 금할 수 없게 한다.

<다음호에 계속>
- 大宗會副會長 永求 - 

청 송 심 씨 종 보

광주판관 태등 심노숭 (廣州判官 泰登 沈魯崇)

<태학산문선>

부회장 심영구

문 단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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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話 풍류남아 심용

김석주의 빼어난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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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度 第2回 會長團會議 開催
2004年 3月 17日

大宗會에서는 금년 들어 두 번째로 회장단회의

를 가졌다. 오전11시 大宗會 會議室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6일 新年 交禮會때 提案

된 案件中 보류됐던 안건들을 재심리하기 위해

소집된 것으로 그 중요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靑松 中臺山의 일부가 靑松溫泉開發株式會社

가 추진하고있는 온천 및 휴양단지를 개발하

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대한 심리를 하고 그에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을 의론 하였으며

2) 安城의 위토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보상금

(409,545,500원)을 수령하는 문제

3) 현재 폐가된 당왕동 三世祖 祭室을 새로 건축

하는 문제와 분활된 山19-9임야(2,747평)를

공원부지에서 해제신청 하는 문제

4) 인삼밭 경작지(1,266평) 임대하는 문제

5) 咸悅 位土中 작년에 승소 확정된 토지들의 재

정리하는 문제

6) 淸州의 위토중 道路로 수용확정 된 땅의 나머

지 부분을 整地작업 하는 문제

7) 3月 21日에 개최되는 理事會 및 4月 17日 개

최되는 총회에 관한 문제등 많은 안건등을 진

지하게 의론하여 나갔다.

이날 회의는 감사 3인을 포함하여 총 9名中 1

명만 사정으로 불출석 한가운데 오전11시부터 시

작하여 오후 1시가 조금 넘어서야 종료되었는데

그中에 또 안성의 제실 건립건이 확정을 보지 못

한 채 폐회하게되니 종사를 의론 한다는 것이 이

만큼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文化部-

대종회 2004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제51회 정기이사회를 3월21일 성균관 유림회관에서 개

최하였다. 총105명(참석75명, 위임30명)이 참석하여 2003

년도 업무내용 및 결산자료를 심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

(안)을 승인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하였다. 이날의 안건은 주로 지난 17일 회장단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주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으로

는‘족보 수권 속편’편집건과 시조묘소, 함열, 안성, 청주

에서 있을 공사에 관하여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그리고

제34회 정기총회는 4월 18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임원

회비를 다음과 같이 인하 조정하였다.

지도위원 : 면제, 회장 : 300만원, 부회장 : 30만원
감사 : 20만원,  이사 : 5만원

■ 정기이사회 참석자 명단 ■

<참석자 : 75명>
<회장단> 明求 宜洛 永求 斗燮 甲輔 相稷 載冕 春植
<집행부> 載烈 仁輔 鍾赫
<서울> 宜亨 宜杓 堯澤 永澤 相 相贊 鍾虎 暎求 仁求

泰燮 殷植 載萬 容圭 愚增 愚夏 愚範
<인천> 駿求 德求 左輔 <대구> 湖澤
<광주>   求 <울산> 根植 應輔
<경기> 鍾洪 相億 相龍 應琸 平來 良燮 忠燮

政燮 洵燮 偵植 愚龍 文錫
<강원> 仁澤 相汶 相穆 相夏 晟求 正輔
<충북> 璘澤 中鎭 成輔 相昊 載龍
<충남> 承澤 相夏 宗燮
<전북> 相泳 相貴 瑢燮 佶燮 尙道 <전남> 行燮 載晟
<경북> 大澤 相海 喆鏞 花鮮
<경남> 奎燮 柱燮 泰燮 在主
<위임자 : 30명>
<서울> 在錫 載求 載潤
<인천> 璡求 仁植 大植 載善 載甲 <대구> 홍섭
<광주> 鍾德 觀燮 堯燮 判求 憲燮 聖植
<대전> 宜哲 載重 <울산> 炅植 <경기> 相弘 相英
<강원> 在敦 載求 永植 <충남> 寬錫 泓植 永鍾
<경북> 宜石 在叔 <경남> 吉燮 <전북> 載政

世 휘(諱) 양력 음력 요일 소 재 지

시조 문림랑공(휘:洪孚) 4月 5日 한식 月 청송군 청송읍 덕리, 보광산
중대산소 〃 〃 月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중대산

二 합문지후공(휘:淵) 4月29日 3月11日 木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남당산
三 청화부원군(휘:龍) 5月 1日 3月13日 土 안성시 안성읍 당왕동 山19
三 배위 金씨 〃 〃 〃 안성시 안성읍 도기동 山64
四 청성백(휘:德符) 5月 3日 3月15日 月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山110
四 배위 淸州 宋氏 5月 5日 3月17日 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山8번지
四 악은공(휘:元符) 5月13日 3月25日 木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경의재
五 안효공(휘:溫) 4月 5日 한식 月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의실
五 배위삼한국대부인(順興安氏) 5月 2日 3月14日 日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능말
왕후 소헌왕후(세종대왕비) 4月28日 水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 인순왕후(명종대왕비) 4月25日 4째 일요일 日 서울시 노원구 공능동(태능내강능)

◐◐ 春春季季時時享享日日表表 ◐◐
2004年

▶이사회 진행 광경

▶회장단 회의

◐ 송 금 안 내 ◑
찬조금또는종보회비를송금하실분은
아래구좌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054)873-7969
유사 상해 011-805-2943

□ 誠金 接受 案內 □

<祈願,快癒> 宗報45回에 게재된(4페이지 하단) 에

서 환자인 好燮씨를 문병하고 병원비에 보태달라고

성금까지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 성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그리고 修撰公宗會 達燮會長님께

서는 문병을 오시고 성금을 전달하신 분, 또 전화로

문병을 하여주신 여러 일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는 인사말씀이 계시어 이번 종보를 통

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訂正 ① : 지난번에 게재된 전화번호(02)682-

0265)는 잘못된 것으로 02)2682-0265

로 정정합니다.

■訂正② : 好燮씨의祖父諱星澤을震澤으로정정

-文化部-

修撰公宗會 2,000,000원
沈相八(光州) 1,000,000원
安孝公宗會 300,000원
金浦宗會 100,000원
沈永澤 50,000원

沈斗燮 50,000원
沈容圭 50,000원
沈載烈 50,000원
沈種福 50,000원

▶ 誠金名單 ◀

* 찬 조 금 *
禮山 承澤 300,000
淸州.淸原宗會 200,000
晉州정수종회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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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회 갑신년 1/4분기 이사회 개최

김포종회에서는 2004년 2월 9일 김포시 북변동소

재 만웅식당에서 종회임원 30여명이 모여 갑신년 1/4

분기 이사회를 가졌다.

작년 12월 이사회이후 2개월만에 임원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기만 하다. 늦은 세배로 덕담이 오

고가니 장내는 한층 즐거운 분위기였다.

힘들었던 계미년을 뒤로하고 올해는 국태민안과 시화

연풍을 소망하고 있는데, 이를 시샘이라도 하는 듯 혹한

이 몰아닥쳐 대한을 전후하여 10여일 간이나 영하 10℃

내외의추위가지속되었다. 특히설날에는영하17℃까지

내려가차례와성묘에애로가적지않았다.

삼남에 고향을 둔 귀성객들은 설상가상으로 고생

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한 가축의 질병도 창궐하

고 있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파동으로 국내 소고

기 수요가 격감되었고, 태국, 베트남, 중국에서는 조

류독감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이병이 발생하여 닭, 오리 사육농가를 도산으로

내몰고 있다. 거기에다 소의 부르셀라병과 닭의 뉴켓

슬병마저 나타나서 양축가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

안해하고 있다.

관계당국은우선질병의확산을차단하고, 방역에철저

를기하여단시일내에가축시장을정상화시켜야겠다.

이번 회의에서 금년도 정기총회를 3월중에 개최하

기로 정하고 일자와 장소등은 집행부에 위임하였다.

2월 26일 목요일은 조선조 제20대 경종대왕비인

단의왕후의 제향일이다. 당일 청량리역전 롯데리아에

서 모여 10시 30분에 혜능으로 출발할 예정이니 종인

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렸다. 종회소식으로는 본종

회 상훈총무댁이 화재를 당하여 재산피해가 적지않았

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된 신천공종회와 종인 여러분

들이 많은 의연금을 기탁하여주셨다.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린다. (제공:김포종회)

민주시민 윤리(民主市民 倫理)

사람들의 사고방식(思考方式)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무슨 일이든 결과(結果)에 보다

큰 관심을 갖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결과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過程)을 중시하는 유형이다. 결과중시자(結果

重視者)는 목적(目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자주 취한다. 그러나 과정중시자(過程重視

者)는 자신의 한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

타나든 그 결과에 순응하는 자세를 취한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알고 있다. 민주화(民主化)는 어

떤 경우에도 결과중시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를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보다 값지고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낸 문화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전체주의(全體主義)에

의하여 아픔을 당했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의해 끊임

없이 도전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진

정한 민주시민다운 생활규율을 어떻게 모색해서 정립해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이다. 민주주의는「화합·화해

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며 인간적인 성실을 자체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성실성(誠實性)이 깃들어

있는 곳에는「화합·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질서가

지켜지고 순리(順理)가 통하며 도덕이 건재(健在)할 수

있고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해진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념(理念)과 율법(律法)을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이야말로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적

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대

화를 공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대화

의 미정리(未整理)상태가 토론이며 토론의 결과적인 현상

이 비판이다. 비판은 언제나 일정한 가치 기준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므로 객관성과 타당성으로서의 근거

와 논리성(論理性)을 지녀야 한다. 어떠한 일이든지 비판

력을 바탕으로 하여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객관성

과 타당성이 서로 접합(接合)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욕구와 자신의 욕구가 서로 충돌될 때 자신의 욕구를 억

제할 줄 아는 용기를 지녀야 한다. 그러한 용기와 신념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민주시민다운 자질을 찾아보

기 힘들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일방적으로

옳다고만 과신한 나머지 객관성 있는 비판을 수용하지 않

기 때문이다. 

배타적인 편견과 독선을 지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합의 원리」에 순응하기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주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바로 민주주의적인 요청

을 짓밟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윤리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극기력(克己力)과 남들과 함께 볼줄 아는

공관력(共觀力)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아집과 편견은 공관력을 잃게 하는 적이다. 비민주적

(非民主的)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찾겠다는 논리는 그

자체가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민주시민으

로서의 큰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성실성(誠實

性)을 바탕으로 노력을 계속한다는 의지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윤리는 누구나 지켜야 할 명제(命題)이다. 사람은

누구나 직업인이기에 앞서서 직분(職分)을 지닌 생활주체

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에 상응하는 윤리적 책임

이 주어진다. 

자녀에게는 어버이에 대한 효(孝)의 실천이 요구되며

이웃 간에는 지역사회 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사회도덕률

이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에게는 정치윤리가 있고, 기업

인에게는 기업윤리가 있으며, 시민에게는 시민윤리가 요

구된다. 모든 개인은 사회 성원이기에 앞서 독립된 책임

주체인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개성의 존중을 표방하고 있다면 민주시

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책임을 깊이 느낄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시민은 민주주의로부터 보호를받는다

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꽃피워 가는 적

극적인 노력의 주체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책 ; 海月 沈碩輔校長 정년 기념 문집

“교직을 떠나는 길목에서”중(論壇·隨想)에서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一年이 넘었다. 지

나놓고 보니 그一年은 참으로 어수선하고 모든面에

서 시련이많았던 해로 기억이된다. 특히 어느역대

정권보다도「保守와革新」세력이 극렬하게 충돌했던

시기로 점처지고 있다. 진보세력은「反美親北」만이

民族愛를 止揚하고 민주주의의 선구자 인양 그 색

깔을 더해갔고 보수세력은「親美反北」만이 경제적으

로도 나라를 구하는 길이요 世界化의 물결에도 동

참할 수 있는 참다운 民主主義라고 주장을 했다. 이

헷갈리는 政爭의 와중에 국민들은 피곤하다. 이런

때에 海月 沈碩輔先生의 理論(民主市民 倫理)이 時

流에 돋보인다. 하여 이글을 여기에 게재해 보고자

한다.                                -文化部-

安孝公 正月 時享奉行
2004. 1. 22 (음:甲申 1월 1일)

初獻 : 彦植 大祝 : 萬鎭

亞獻 : 彦契 執禮 : 相龍

終獻 : 相國

단의왕후 忌辰祭奉行
2월 25일(음 : 2. 6)

亞獻官 沈載澈

參班員

沈永澤 浩澤 相榮 相鶴 斗燮 良燮 完燮 載烈 種福

海月 沈碩輔 校長先生의
停年退任을 祝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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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여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쯤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의 늪

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과 KD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의 2004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

표하였는데 대체로 5.2%∼5.8%대

성장에 무게중심을 주고있다.

외국기관들(모건스텐리·JP모건·골드만삭스)도 아시아 평균

경제성장률(일본제외)보다는 다소 낮지만 5%∼6% 성장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경제회복이 앞당겨져 수출증가세가 유지

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회복 될 것으로 보

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일선에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CEO

들의 견해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대기업 최고경영자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분석결과

에 의하면 CEO의 73%가 2004년의 경제성장율(GDP기준)을

3%∼4%선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3년의 성장율(2,6%)보다 약

간 높은 수치이긴 하나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치(5,2%∼5,8%)

보다 훨신 낮은 수준이다. 경제회복시기에 대해서도 시각 차이

가 크다. 정부에서는 2003년 3/4분기에 이미 우리나라 경기가 정

점을 지나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지만

CEO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총조사에 의하면 CEO들은 우리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시기

를 2004년 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대

기업·중소기업 250곳 대상 조사 12월 21일 발표)에서도 국내

기업 중 90%가 2004년 4월 이후에나 경기가 회복 될 것으로 전

망하여 정부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CEO들은 왜 경기회복전망(성장률과 회복

시기)을 이렇게 어둡게 보고 있는 것일까? 첫째로 경제에 영향

을 주는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과 LG경제 연구원이‘참여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

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금년도 우리경제의 가장 큰 대내불안요

인 중에서 정치 불안을 1순위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48,9%)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불안요인은 노사관계 악화다. 우

리나라 기업인들은 노동의 유연성 결여·강성노조의 불법파업·

일부노동조합의 전투적 투쟁방식·정부의 친노동조합 성향의 노

동정책·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기업하기가 대단히 힘들다

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7일 정부가 내놓은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도 노동계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노사관계의 로드맵은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고 교섭쟁의 대

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파업권은 크게 신장 된 반면 사용

자의 대항권 강화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워 심각한 노사불안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 통상임금 범주에 상여금과 각종 수

당을 포함시킴으로써 시간당 통상임금 상승효과가 무려 43.7%

에 달해 연간 추가 부담액이 48조 5천 839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는 국내 기업 임금총액의 14,5%에 해당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일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수준의 높은 임금상승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과 한계 기업의 도산등 산업활동에 악영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07년부터 금지키로 되어 있는 노조전

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일부허용·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제한·부

당해고 시 사용자의 형사처벌조항 유지(세계에서 유일)등은 국

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로서 경영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

항들이다. 경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한 국회가 이

를 통과시킬 경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위험수위에 도달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내수침체로 인한 신

설법인수의 감소·줄어든 일자리(13년 사이에 88마개 감소)신용

불량자 증가로 인한 가계부실문제와 설비투자의 위축·국민들의

반기업정서 등도 경제성장의 큰 장애 요인이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불법정치자금 관련 기업 조사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노사관계를 안정시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진작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신 시장개척·고객만족 경영의 실현·

정도경영·투명경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大宗會副會長 甲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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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沈 誠 之 ④

‘적원일기’에 나타나고 있는 외방장은 현서 외방장 김

진구(金鎭九), 부서외방장 심의철(沈宜喆), 외방장 안병룡

(安秉龍) 등이 보인다. 이들 각 면의 외방장은 친군(親軍)

을 거느리고 면임(面任)과 집강(執綱)의 협조하에 지역의

장정(壯丁)으로 이루어진 대오를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

군사적 의미에서 의병진의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면군(面

軍) 체제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면군체제 하에서 외

방장은 의병본진의 외곽부대로, 정보 수집, 지역방어, 본진

후원 등의 군사적 활동을 하였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외방장을 중심으로 각면의 행정

의 의병진의 통제하에 장악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창의

초기에 이미 청송군수 남유희(南有熙)가 도망한 상태에서

이교(吏校)들도 창의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청송군의 행정조직은 의병진에서 장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원일기’에 의하면 향리(鄕吏)들도 의연금을 납부하

는 등 의병진에 협조하는 상황이었고 면임과 집강의 협조

하에 외방장은 도적을 방비하는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다.

청송의진은 1896년 5월 25일 관군의 추적과 임금의 칙유

(勅諭)에 따라 본진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8면으

로 분진하여 회방장을 중심으로 하는 면군(面軍) 체제로

완전 전환하였다.

상영이 제영과 더불어 일을 꾀하여 이르기를, 

“이제 적병이 승세를 타고 의진은 쫓기게 되었다. 임금

의 칙유 또한 이처럼 간절하고 돈독하기가 하늘의 조서를

독봉하는 것과 같다. 만약 약하고 외로운 형세로 오랫동

안 읍내에 주둔할 것 같으면 앞으로 불행이 있을 것이고

화가 조만간 닥칠 것이니 곧 8면으로 분진(分陣)함만 못

하리라. 겉으로는 의병을 파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으로는

상응하여 충실하게 함이 십분 완전한 계책일 것이다.”

드디어 분진하기로 결의하여 부장 조성박(趙性璞)은

현내를 맡게 하고, 남승철(南升喆)은 현동과 현남 2면을

맡게 하고, 현복은 중군 김대락(金大洛), 현서는 선봉장

홍병태(洪秉泰), 부동은 우익장 서효신(徐孝信), 부대는

좌익장 권성하(權成夏), 부서는 소모장 심능장(沈能璋)에

게 맡기고, 각각 이속과 서기 1인을 두었다.

이와 같은 분진에 의한 면군체제로의 전환은 종래 부

(府) 4면과 縣 5면에 각기 두었던 외방장을 중심으로 조

직을 재편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면군체제는 주변 군현의

의병진과 달리 을미의병에서 청송의진의 지역방위 체제

로 전환하여 군사적, 행정적 기능으로 재편성되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이 면군(親軍) 체제는 외방장 아래 이속

과 서기 각각 1인으로 구성되어 면임과 집강의 협조를 받

아 혼란기의 행정적 공백을 담당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면군체제하에서 청송의진은 6월 17일

경주연합 의진의 경주성 전투에 참가하였고, 7월 11일 영

덕전투에 참가하는 등 의병활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함께

청송의진 편제에서 특징적인 것은‘향도청(鄕都廳)’이 별

도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향도청은 모량도청(募粮都

廳)을 혁파하고 다시 설치한 것으로 군량미의 출입을 주

관하던 곳이다.

2⃞ 구성원

청송의진은 지도부인 양반유생과 병사부인 포병과 농

민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청송의진의 지도부는 그 조직

에서 볼 수 있듯이 대장 심성지(沈誠之) 등 55명과 20여

명의 향원, 그리고 백의종사(白衣從事), 유생 등 약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사부는 포정(砲丁) 100여명과

각 지역에서 참여한 다수의 농민, 보부상(褓負商)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양반유생에 대해

살펴보자. 청송의진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은 청송각지

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 관직 경력이 없는 재야유생들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단지 경력이 있는 인물은 의성

김씨인 金泰鎭의 都正을 거쳐 호군(護軍)으로 오르고 있

으며, 파평 윤씨 尹楨禹가 예조참의, 평산신씨 신필호가

진사가 되는 경우뿐이다. 물론 창의 대장인 沈誠之의 경

우, 1888년(戊子) 58세에 천거로 의금부 도사가 되었고,

1894년(甲午)에는 돈녕부 도정(敦寧府 都正)에 올랐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반면, 유생들이 혈연과 지연, 그리고 학통관계를 보면

모두가 청송지역에 세거하며 혈연적인 연비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청송지역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이었던 덕천(德

川)의 청송 심씨, 안덕(安德)의 함안 조씨(咸安 趙氏), 화

목(和睦)의 의성 김씨(義城金氏), 부동(府東)의 달성 서씨

(達城 徐氏), 현동(縣東)의 영양 남씨(英陽南氏), 부내(府

內)의 파평 윤씨(坡平尹氏), 등을 중심으로 혈연적 관계

내지 지역적 연고 위에서 의진에 참여하고 있다.

창의대장 沈誠之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파천면 덕천의

청송심씨는 그 일족의 청송지역 일대에 널리 세거하여 지

연적 관계뿐만 아니라,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청송 일원

을 장악하고 있는 거족 토호였다. 심성지, 심관지(沈灌之)

를 비롯하여 모두 21명이 참여하여 청송의진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일족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자제군

관 심능찬(沈能瓚)은 沈誠之의 長子로 종숙부 강지(崗之)

의 양자였으며, 장재도청(掌財都總) 심의화(沈宜華)와 유

생 심진택(沈瑨澤)은 父子 지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함안

조씨, 영양남씨, 의성김씨, 아산장씨 등과 연비관계를 맺고

있었다. 의병장 심성지의 경우 그 부인이 함안 조씨였다. 

파천면 덕천의 아산 장씨(蔣氏)인 참모 장풍호(蔣豊

鎬), 소모장 장달식(蔣達植), 후방장 장무호(蔣武鎬), 유생

장한탁(蔣漢倬)의 경우 청송심씨의 門客으로 덕천에 입향

하여 연비관계 속에서 의병진에 참여하고 있다. 소모장

장달식의 경우 沈誠之가 그의 외조부였다.

안덕의 함안조씨는 부장(副將) 조성박을 중심으로 현

서의 두현(豆峴), 안덕의 장전(長田) 등지에 세서하고 있

었다. 부장 조성박은 청송심씨가에 출입하여 연비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러한 인연으로 창의에 참여하여 그 일족

인 서기 조성태(趙性台), 참모 조독호(趙篤祜), 군관 조성

효(趙性斅) 조성로(趙性魯) 조광규(趙光奎), 지휘사 조규

락(趙奎洛), 유생 趙奎震 등 10여명과 함께 청송의진의 주

요 구성원을 형성하고 있다.

화목의 의성김씨는 입향조 金漢卿 이후 도동리의 안덕

면 신성 등지에 세거하였다. 도동의 서기 김숭진(金崧鎭),

향원 金泰鎭, 안덕 신성의 중군 金大洛 등을 중심으로 그

일족들이 대거 입진 하였다. 일명 道谷공파로 지칭되는

의성김씨들은 함안조씨, 청송심씨 등과 연비관계를 가지

고 있었다.

또 현동 월매의 영양남씨는 도평, 월매, 개일 등지에 세

거하며 서기 南相鉉, 사병도총 南升喆, 우익장 南斗熙, 향

원 南龜錫, 南紀喆, 등이 그 일족들과 참여하고 있다. 府東

面 상평리의 達城徐氏는 의영도지휘사 徐孝源, 우익장 徐

孝信, 서기 徐孝格, 향원 徐孝達 등으로, 서효원과 서효신

은 재종간이며, 서효신과 서효격은 삼종간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부회장 심갑보

■심갑보(三益 LMS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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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종에 元宗大王 (인조의생부)을 추승하기 전에 定遠

아래에 다만 大院을 더하고 郡夫人을 고쳐서 府夫人이라 했

으니 앞조정에서 봉작함을 감히 바꾸지 못했으니 이는 아마

도 이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별다르게 특수 호

칭하여 대원군이란 선례가 있었으나 이미 情을 지칭한 문서

가 없으니 억지로 망녕되히 작위를 더하지 마시고 차라리 漢

章의 고사에 따르는 것이 좋을 듯 하오니 다만 희빈이란 호

만을 열거함이 아마도 온당하리이다.

이러고 얼마 후에 의론이 그치게 되고 이 안건을 상정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大司憲을 거친 다음 判義禁府事가 되어 崇政

계위에 오르고 漢城府尹으로 옮겼다. 종전부터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송사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서 혹 3,40년씩

오래된 것을 공이 모두 오래된 순서대로 목록을 작성하고 순

서대로 결제해 갔으며 아무리 지위와 권력의 침해가 백성을

탈취하더라도 한결같이 법대로 처리하니 두어달만에 남아있는

사건이 없어지고 청원한 자들도 감히 원망하지 못했다.

또한 구억진 사람을 구휼하고 부역을 고르게 매겨 모든 이

들이 편안해졌다. 공은 지방관으로서 왕세제 右賓客을 겸하

였는데 동궁께서 합문을 나가고자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정신

없이 쫓아가서 울면서 이끌고 반나절을 간하였으나 고집을

부리기에 공이 만류하며 말하기를 저하(邸下)께서 듣지 않으

시면 이 늙은 신하는 다시 살아서는 금문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동궁 또한 흐느끼면서 빈객의 지극한 뜻에 감

동했다고 하며 따라 들어왔다. 얼마 안 되어 사소한 일로 물

러났다가 겨울에 右參贊이 되었으며 형조판서 겸 민원부서를

겸직하게 되었다.

상감께 아뢰어 범법자들의 몰수 재산으로써 경기도민에게

나누어 주게되니 한 해 세금의 반을 줄이게 되었다. 臺官이

소를 올려 대신을 배척함에 또다른 대신이 대관의 파직을 청

하여 대신의 마음을 안정시켰으며 공이 이르기를“대신의 장

점을 칭찬하는 것은 대신의 허물도 거론하기 쉬우니 지금의

한 말씀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죄주게 되면 언로를 거의 막

지 못할 것이리라”하니 당시의 재상이 부끄럽게 사과하였다.

계묘년(1723)에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는데 건강 때문에 보

답할 수 없다고 빌었으며 이듬해 가을에 判尹이 되었는데 경

종께서 승하하고 예도가 많히 변절되었으니 범절에 의문이

있을 때는 공에게 묻게 되고 공이 인해 빈전도감(殯殿都監)

을 관장하게 되어 치산을 주관하였다. 을사년(1775)에 崇錄

계위에 오르고 判中樞府事가 되었다. 상감께서 산능에 행차

하시고 공이 명을 받들어 궁궐을 수호했는데 궁궐길을 범한

자가 있었으며 또한 방만규(方萬規)란 자가 상소를 했는데

말이 동조(東朝)⑦를 핍박했는지라 상감께서 장차 친국할 때

당시 판의금부사가 결원이어서 상감께서 정원에 유시하기를

지금판의금을 지난날과 같이 함이 불가하지 않느냐고 물었으

니 대게 이에 앞서 정관들이 공에게 적용시킴이 불가하다고

아뢰었으나 상감의 마음을 그렇지 않은 까닭이엇다. 공이 과

연 판의금이 되고 인해 재촉하여 공을 불렀으나 공이 사양하

니 상감께서 꾸짖으시며 이르기를“이 어찌 신하로서 시기를

꺼리고 피하는냐. 시일이 늦어지지 않느냐?”고 하시며 대전

에 임하여 기다림이 공이 부득이 입궐 사례하였다. 상감께서

돌아보시면서 물어 가로되“압사(壓沙)의 형벌이 법전에 있

느냐?”공이 대답하기를“없습니다. 신은 어느 대부터 시작되

었는지 알지 못하나 실로 성대의 象形은 아니오니 전하께서

단폐하시게 되면 漢文帝의 肉刑을 제거함이 반드시 돋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감께서 즉시 유사에게 명하여 지워버리고 영원히 형법

에서 없애 버렸다. 상감께서 판의금은 들어오라 하시어 공이

중간 뜰에 나아가 엎드리니 상께서 더 가까이 오라하여 드디

어 어좌 앞에 이르니 상께서 말씀하시되“근일의 일이 어떠

하냐?”공이 아뢰기를“신이 쇠모하여 우러러 답변할 바 없

아오나 엎드려 듣자오니 聖上께서 신하들에게 순순히 붕당

(朋黨)⑧으로써 경계를 삼으시니 이는 국가의 복이요, 붕당을

혁파하는 도는 公자 하나 뿐입니다. 공도가 행하지 못한 지

오래이나 전하의 한마음이 옮겨오는 사이에 있나이다.”인해

서 지극한 의리를 세우도록 품신하여 상께서 가납하였다. 얼

마 후에 조정에 인사 이동이 있어 대신이 바뀌어 判樞가 되

고 공 또한 知事로 강등되었는데 정관이 공에게 탄핵하여 부

득이 전직되었으며 상감께 아뢰어 특명으로 지사가되었다.

당인들이 또다시 임인년의 獄事를 들고나와 본부에 국청(鞫

廳)을 옮기니 그 뜻이 단련을 시켜서 귀양을 보내고자 함이

었으며 옥사를 다스리는 신하들이 옥청을 옮기고자 한 것도

실상 당시 정승들의 짓이었다. 이에 공같은 이는 바야흐로

눈물로 동궁에 호소하며 아침에 들어갔다가 해가 진 뒤에야

나오게 되니 혼란스럽게 죄를 씌우니 아니 이게 무슨 마음인

가? 처음에는 궁벽한 북쪽 鏡城으로 귀양 갔다가 상감의 명

으로 西道⑨로 옮기고 드디어 삭주(朔州)로 물러났다. 또다시

臺官들이 뒷말을 없애고 돌려오지 못하게 하자 상감께서 매

사가 이같으니 태아(太阿:칼 이름)의 칼자루는 누구에게 있

느냐고 함에 당인들이 상감께서 공을 권애함이 쇠하지 않았

음을 보고 조치를 더욱 서둘러서 드디어 鄭宇寬을 잡아들여

무고로 문초하여 우관으로서 마감코자 했으니 역시 임인옥사

의 죽을 죄였다. 얽어 끌어넣어 여러 신하들로 억눌러 다스

리고 옥사를 누그릴 계획이며 이미 우관을 심문하여 승복을

받았음에 이에 이르러 공에게 안을 짜맞추어 잡아 들이도록

하니 상감께서 내게 노신하를 죽였다는 이름을 남기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미 국문을 청하니 상께서 이르시기를 이로 인하여 士林

의 화가 일어날 것이니 나라는 장차 어찌되는고 하여 대간의

계소(啓疏)가 일시 정지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니 상께서 심

하도다 하시고 무릇 여러 백번 계장을 올려도 허락하지 않으

셨다. 정미년(1727)에 들어 상감의 심기가 쾌소하여 공을 불

러들여 공조판서를 삼았는데 공이 상소하여 전후의 무고하게

당했음을 변명하니 상께서 지난 일들은 내가 이미 통촉하고

경의 소를 살펴보니 더욱 확연히 개닫겠도다 하셨다. 공은

세로가 더욱 험한 것을 보고 벼슬할 뜻이 없고 드디어 陽村

집으로 물러나서 형조판서로 옮겨주었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주(註)

⑦ 동조(東朝) : 태후나 대비가 섭정하는 어린왕이

다스리는 조정

⑧ 붕당(朋黨) : 당파로 갈려서 서로 헐뜯는 무리

⑨ 서도(西道) : 서쪽이란 뜻으로 주로 평안도릉 이름

<다음호에 계속>

判中樞府事兼 吏曹判書 致仕奉朝賀 諱 檀 墓誌銘 竝書 ③
판중추부사겸 이조판서 치사봉조하 휘 단 묘지명 병서

1.<老人隊列에의 入城, 老人의 位相>

내 나이가 이제 만 65세가 넘어 나도 老人 隊列에 入城

하게 됐다. 그 동안 나이를 먹으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喜

悅(?)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만 65세가 되니까 老人 隊列에

入城을 歡迎이나 하는 듯이 政府支援 交通手當이 매 3개

월마다 36,000원씩 支給되고 國家有功者라고 해서 보훈처

에서 매월 8만원을 支給해 준다. 지하철 교통이용시 優待

券으로 料金으로부터 자유로워 졌다. 그동안 열심히 낸 稅

金의 補償인가 産業화 世代의 慰勞金인가? 福祉國家 隊列

에 들어서고 있는 韓國이라는 것을 조금은 느끼게 된다.

老人이라는 意識을 갖고 行動도 老人다워야겠고 位相

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 성경말씀에도‘白髮은

榮華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만나리라’고 했고‘늙

은 자에게는 智慧가 있고 長壽하는 자에게는 明哲이 있

다’고 했다. 옛말에는‘늙은 개는 함부로 짖지 않는다’고

했으니 입도 다물고 있어야겠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

키 어려운 법이요 입술을 제어 하는 자가 智慧가 있는 법

이 아닌가. 그러나 늙은 개가 짖을 때는 귀를 기우려야

하느니 말을 하면 權威가 있어야 할 것이다.

老人들은 傳統的으로 社會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와

같은 役割을 해 왔다. 老人은 그 社會가 지난 수 십년간

成就해온 智識과 經驗의 所有者다. 그러나 老人의 役割과

立地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現實을 느끼게 된다. 그것

은 老人 人口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현실적으로 家庭적

으로나 國家적으로 짐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고령화 추세/低 出産率>

한국의 高齡화 추세를 살펴보면 平均 壽命이 크게 늘

어나 1981년에는 남자 62.3세, 여자 70.5세에서 2001년에

는 각각 72.8세, 80세로 늘었고 2030년에는 78.4세, 84.8

세로 더 높아질 前望이란다. 우리나라 高齡화 속도가 세

계 주요 國家 중 1위로 65세 이상 老人이 국내 전체 人口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도에는 340만명으로 人口

4,700만명의 7.2%, 2003년에는 8.3%, 2020년에는 15%

를 넘어설 前望이며 2026년 高齡人口 비율은 20%를 초

과할 전망으로 高齡화가 초고속 진행중이다.

반면 출산율은 저하되어 한국여성 1명당 平均 출생아

수가 1.24명으로 미국의 2.1명, 프랑스가 1.9명, 일본 1.4

명에 대비 가장 출산율이 낮단다. 이런 추세가‘늙어 가

는 한국’을 예감케 하는데 충분하다.

3.<老人/고령자 현 실태>

高齡화 社會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老人들의 소외

問題가 심각해지고 있다. 老人이 겪는 고통은 經濟力과

役割의 喪失에서 비롯된다. 老人 人口가 늘어나면서 老人

학대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유

형별로는 家族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정신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22%) 욕설과 폭언 등 언어학대가 21%, 밥

을 주지 않는 등 방치사례와 신체적 학대가 각각 16%로

뒤를 잇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대의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피해자 노부모는 자식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아니면 학대가 심화될까 두려워 참고 지내는 경

우가 허다한 현실인 것이다.

고령자라고 홀대받는 것은 비단 老人 뿐 아니라 젊은

老人층(?)도 마찬가지다‘나이 많은 사람은 업무효율이

낮다’라는 인식에서 高賃金 低效率의 경력자가 조기 퇴직

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60세 청춘’이라는 말이 나오는

현실에서 높은 人件費와 낮은 生産성 때문에 일터에서 밀

려난 高齡者 失業者는 새로운 사회적 問題로 떠오른지 오

래다. 밀려나는 젊은 老人. 50개월 치를 미리 받고 퇴직하

는 어느 50대의 명예퇴직자의 경우, 남들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향후 20~30년간을 뭘 해야 할지 모

르겠다고 한다. 명퇴보다도 5년간 더 일할 기회를 달라고

원하는 실정이다.

名退者의 年齡대는 40대가 전체의 63%를 차지해 사오

정(45세 정년)이라는 유행어를 실감케 한다. 고학력 老人

이 늘어나 고학력 名退者가 지원서를 내면‘우리 회사에

너무 과분하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예가 허다하단다. 학력

이나 경력이 재취업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종회 감사 심명구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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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事
載杰 : 대한 주택공사 서울대 교육파견
長輔 :         〃 기계설계처 부장승진
鉉澤 : 삼성 SDS 상무보
相雲 : 산업은행 실장 기업금융 3
仁燮 :      〃 〃 4
日燮 : 한국 철도 시설공단 감사
揆祥 : 대우 조선 해양 부사장
棋烈 : 농협중앙회 경기 반월공단 지점장
愚萬 : 기업은행 명동역 지점장
洪燮 : 교보생명 주식운영 팀장
相烈 : 에너지 경제 연구원 에너지 정책 연구부장
仁淑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大民 : (주) 파라다이스 사장
昌來 : YTN 편성심의실 홍보팀장
好鎭 : 해양수산부 중앙공무원 교육원 교육파견
武吉 : 국민은행 여신 IT 팀장
昞朝 : 해양경찰청 동해서장
載龍 : 행자부 부산시 중구 부구청장
남식 : 전남도청 보성 전출
斗燮 : 국민은행 부평동 지점장
相龍 : 동덕여대 홍보 국제 협력실장
宜杓 : KBS 남북 교류 협력 기획단장
相哲 : 부산고법 부장판사
甲輔 : 창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雨湧 : 고등법원 서울 고법판사
沈炅 : 서울 지방법원 판사
揆弘 :         〃 〃
活燮 : 수원 지방법원 판사
瑩鎭 : 부산 고등법원 예비판사
在完 : 부산 지방법원 예비판사 임명
秉稷 : 울산 지방법원 〃 〃
賢芝 :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예비판사
載哲 : 전주 지검검사
載翊 : 대전 보훈병원장
永萬 : 산림청 홍천 국유림 관리소장

棋淑 : 국세청 서기관 법무과
岐輔 : 경기도 국제 통상과장
鶴卿 : 경기도 교육청 교육국 초등교육학과
揆一 : 안양 해솔 학교장
第一 : 경기 포천 초등학교 교감
春子 : 서울 금호 초등학교장 승진
成根 : 산자부 전력물자 관리과장
東燮 : 산자부 구미 협력과장

東燮 : 산자부 구미 협력과장
재훈 : 한국 기기유화시험연구원

전기 계량팀장
愚澈 : 한국 건강관리협회 서울지부

건강증진부장
민화 : 덕성여대 교양교직 학부장
榮基 : 인제대 공과 대학장
揆贊 : 대구지법 법관신규 임용

南一將軍(휘:守澤) 殉節碑文

사람은 生命으로써 보배를 삼

는 것이 아니요 眞實로 義氣로서

보배를 삼는 것이라 足히 생명을

버리면서도 굳이 그 義氣를 살피

는 것이니 그러므로 凡常한 사람

은 一身의 작은 榮幸만을 탐하지

마는 英明한 사람은 오직 大義에

살고 大義에 죽어 그 이름을 千秋에 전하는 것이다.

여기 一生을 祖國守護의 祭壇에 바친 義兵將 南一沈公

은 本貫이 靑松이요 麗末의 節臣 遁齋 繼年의 後裔요 遁

雲處事 宜奉의 장남으로서 高宗六年己巳 서기1869年 2月

15日에 全南 咸平郡 月也面 山亭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

터 天性이 聰敏하고 才質이 뛰어난 위에 聖經과 賢傳을

배워 忠孝의 뜻을 깨달아 自己의 갈길을 정하고 兵書와

易學을 읽어 武術의 妙法을 익힘으로서 내일의 國難에 待

備하더니 乙未年(1895년) 日本人의 손에 國母가 弑害된

뒤 義兵運動이 일어났을 때 公은 27歲의 靑年으로서 悲

憤한 뜻을 참지 못했고 10年이 지난 뒤 이른바 乙巳賣國

條約이 締結되자 公은 産業을 廢하고서 오직 倭賊을 내어

쫓고 國權을 되찾기 위한 經綸에만 沒頭하더니 다시 2年

뒤 丁未年에 高宗皇帝의 廢位와 함께 軍隊까지 解散되므

로 공은 비로서 義兵을 이르켜 咸平郡 新光山中에서 訓練

을 거듭하여 各道에 檄文을 전하고 倭賊을 따르는 貪利輩

들에게 警諭文을 뿌리자 數月동안 各處로부터 모여든 義

兵들이 무릇 五六百명을 넘었다.

이듬해 戊申年 40세 되던해 三月 第1次 康津吾峙戰鬪에

서 倭賊 數十級을 목베고 그로부터 무릇 三年동안에 前後

15回를 싸웠는데 長興 곽암(藿巖)과 新豊과 南平 長淡院

과 巨聲洞과 綾州 老狗頭와 石亭과 風峙와 靈巖 沙村과

羅州 盤峙와 海南 城內와 寶城 能峙와 泉洞等에서 倭賊의

날카롭고 수많은 軍隊와 마주 싸우며 어느 때는 奇異한

計策으로써 또 어느 때는 무서운 단략(  略)으로서 오직

全勝無敗한 義兵將이요 嚴格한 規律中에서도 언제나 部下

와 함께 甘苦를 함께 했으며 民衆을 사랑하고 어루만짐으

로 누구나 공을 따르지 않은 이가 없었건 마는 때는 이미

다 되어 쓰러지는 나라를 떠받들길 없고 義兵解散의 詔書

까지 내려 사기마저 꺾이므로 공은 仰天號哭하기를 말지

못했었다. 그러나 己酉年 8月 26日에 綾州豊峙에서 적에게

잡혀 光州監獄에 같혔으되 倭將을 꾸짖는 늠늠(凜凜)姿勢

는 자못 泰山에 비길만했고 그해 12月에 大邱로 移送되어

倭의 法庭에서도 大義를 들어 雄辯하고 온갖 苦難에도 굽

히지 않은 氣魄은 참으로 烈日에 견줄만했으며 마침내 庚

戌年(1910년) 2月에 賊의 絞首臺에서 享年 42歲로써 泰然

自若하게 殉國하신 것은 完全한 視死如歸의 모습이라 우

리는 오늘 여기 公의 뜻과 行蹟을 돌에 새겨 길이 傳하고

自主獨立路線으로써 우리 民族의 갈길을 삼으려한다.

<끝>
심남일 장군

성금감사합니다
鐵原宗會 300,000
井.高.扶宗會 200,000
春.信川公宗會 100,000
益모 宗中 100,000
相汶 100,000 春川會長
장평 100,000 淸州(사창)
憲圭 50,000 高陽
용진 30,000 金泉
형모 30,000 麗水
윤섭 50,000 新門路
재오 30,000 扶安
基天 20,000 盆唐
영보 50,000 天安
碩輔 50,000 咸安(대산)
우섭 30,000 順天
명섭 30,000 順天
갑진 30,000 上一洞
應烈 30,000 安城
재환 30,000 一山
상천 30,000 原州
의수 20,000 公州
승규 50,000 平昌(珍富)
원석 50,000 成歡
상만 30,000 全州
在敦 30,000 原州
上銀 30,000 鷹岩洞
忠燮 30,000 廣州
載求 30,000 三陟
욱환 30,000 仁川
湖澤 30,000 大邱
相宰 (30,000엔) 313,000 日本 北九州
南서울종회 100,000

東燮 160,000 2002∼3 春川
上銀 320,000 2001∼4 鷹岩洞
在敦 80,000 2004 原州(中央)
鍾赫 50,000 2004 大宗會
種福 50,000 2004 大宗會
相汶 50,000 2004 春川
宜石 210,000 2002∼4 金泉(모암)
在叔 210,000 2002∼4 金泉(봉산)
鍾洪 80,000 2003 富川(소사)
相英 50,000 2004 金浦(大串)
大植 50,000 2004 仁川
載晟 50,000 2004 麗水
成輔 50,000 〃 淸州
相昊 50,000 〃 〃
載龍 50,000 〃 〃
相海 50,000 〃 靑松
大澤 50,000 〃 靑松
愚範 50,000 〃 서울
相貴 50,000 〃 井邑
承澤 50,000 〃 禮山
相龍 50,000 〃 水原
相億 50,000 〃 〃
應琸 50,000 〃 果川
宗玉 50,000 〃 龍仁
光永 50,000 〃 서울
暎求 50,000 〃 서울
駿求 50,000 〃 仁川
殷植 130,000 2003∼4 서울
湖澤 50,000 2004 大邱

宜杓 50,000 〃 서울
愚龍 50,000 〃 金浦
柱燮 50,000 〃 晉州
在主 50,000 〃 〃
璘澤 50,000 〃 堤川
良燮 50,000 2004 漣川
相夏 50,000 2004 鐵原
仁澤 50,000 2004 鐵原
奎燮 50,000 〃 昌原
行燮 50,000 〃 長城
晟求 50,000 〃 春川
相泳 50,000 〃 益山
佶燮 50,000 〃 益山
政燮 80,000 2003 安城
瑢燮 50,000 2004 益山
愚增 50,000 〃 서울
洵燮 50,000 〃 安養
鍾洪 50,000 〃 富川

求 50,000 〃 光州
鍾德 50,000 〃 〃
相贊 50,000 〃 서울
喆鏞 50,000 〃 醴泉
花鮮 50,000 〃 〃
相夏 50,000 〃 唐津
泰燮 50,000 〃 固城
中鎭 50,000 〃 忠州
堯澤 50,000 〃 서울
載烈 50,000 〃 大宗會

理 事 會 費

* 성 금 *
舍人公宗會 2003年 秋享 祭需費條로

金浦 昌燮 200,000

信川公派 春川宗會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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